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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때 총여학생회 나를 응적이는 에너지, 71분좋은 충동!

외장실 싣문 7보  (2002.527)
인녕해틀ll요. I나디 총○1학/냉호l '나를 음직○l는 에너지, 71분좋은 총듣!'c겝니다. 이데 t혀원의 미7⊂l막 주

입니다. 다들 cFI름볼 맞을 준비들은 하고 7제/닌71오7

司i분층은  움적임
l一

에 총cFI학/냉회에낙는요. ○1리 .카7⊂l 행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/넌, 총 c扉l 학
'혀원 D卜7⊂l만 주

/냉회 예/난지치7테를 모7텝합니디/ 학내의 ○1/넝문7⊂ll에 디한 할동의 활/넝회의 지원을 위히 제나디 총여학/냉
회의 예/世자太l7Ell를 모7뀁합니디. 디/냥은 밀차7덕으로 학니l의 7疋卜文l뎐夫ll의 ○1/넝학 수C옙 프로7웩트’ 그리고 ○1/넝
문제률 중/닙으로 ○l루어7⊂l는 프로7웩트립니다. 빠빙한 이○l디어는 있으니. '머니'7卜7켁7덩○l/웠던 분듣' 71휘닉
를 들고 찾아오시71 비립니디. 7덧모잉은 총○1학/냉회 홈페○l7⊂l를 확인해⊆ll요/

또, ○I번 [덕복○l수마돌 'Body 丁乙!ll<s' 특7뒝호로 구/넝퇴이 있습니디. '내/너l 몸에 믿 .걷.71'리는 주7⊂ll
로 몸○{l 디한 ○l야71를 히볼7까 합니디. ○l7데 /넝에 미한 ○l야71는 너무 흔한 주제71. 되고 잇는 컷도 칼습
니디. 반면에7말못된 /넝7⊂l/늬○l냐 지./닌으l 몸괴 다른 몸에 디한 일반/낭/늬(?)○l 우≥I를 불안히711 하71도 합
니다. ○l번 탈 떡 . 수는 우리 몸에 대한 쓸7되한(7덕○{도 쓸직히려고 노력힌) ○l야71들음 플이 보려고 합니
디. 7말 말고 밌다고 /냉Z매히는 /넝, 그만큼 7달못된 7⊂l/늬○l 닌무하는 /넝. 그러면 우리.71. 우리 몸에 디히 멀미
나 7테디로 말고 있는7⊂l 한번 7뒝컴히{ 불77f요.

한717⊂l더/ 움/tt현대지동차 /늬팅 노조 ○f추머니듣의 ○l○l틀.71, 예넝노동지 멍/낭보고/L三I ''뱝꽃약,'○I 6욀
8믿 늦은카l/7/LI에 피팅헌어l卜⊆l /납멍된니다. 밥7딧는 ○l좀미의 ○l○l툴71카 디학/냉인 나의는 동D칠어7딘 분7튼ll
리고 /냄칵하냐요?  그렇디면 더더욱 7의7뒵 오/녀/낙 "받를꽃악"은 보고 7l/넜으면 통겠너l요. '7쳅어"낙 맨날 법히
는 커 밖에낙 한번더 하는711 닦71- 힘드냐'는 편견 속에/낙 7덩덩한 디우를 받7⊂l 못하는 ○l좀마들의 노통’ 누
구보다도 앞7망세네 구조조7덩에 뭐낙 싸워7⊂l[l컬국 7덩리히고의 주된 미/낭지로 희/냉될 수밖○{l 있었뎐 ○卜
증미듣의 ○l야71를 통히 ○1/넝의 믿히.717l ○l I냐회 속○{ll닉 찾는 의DI 그리고 그 현/닐에 디히 /냉칵히볼 수
있응 컴니댜 미댈 오7던 l l/니부El 오후 나/니7꺄7⊂l 학/냉회괸 앞에낙 티귓예미를 하고 있습니디. 7卜격은 6천
원입니디. 쉰711 볼 수 와는 명/낭붙○l 아니니, ○l번 /낭c경 놓7七l7⊂l 않으/셨으면 좋겠네요.

나욋다! 붕!

<< 새로운 대동제 문화! 여학우, 남학우 모두 즐거운 대동체! >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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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층 연디 창터 많은 지디통제71. 막볼 내렸습니댜 비록 비.71. 오는 궂은 낱씨였7⊂l만 몰히도 이컴없○l 민중 언미 성텨’ '찮는 /노r
7亡l뎐7녜의 동○l리 행샤 등으로 떠듣썩한 무익 미동7데였던 .컷 칼습니디. 하7⊂l만 뜰긴디는 컷○l 뎐순히 '먹고
D卜l니고 논디'는 의DI는 ○l니키에 우리의 무익디동7⊂ll를 비리보며 '디학'의 축제로서의 모습을 되듣아보71도
z했었습니다. ○l런 문7⊂ll의/늬을 71-7⊂l고 '여학우, L슴학우 모두에711 즐71운 디동7⊂ll'를 만듣려고 했던 언네 /넝폭



력 뿌리뽑71 연디회의의 활통응 △711할7까 합니댜

미동7드ll 71칸에 .z매 7훈tEl마디 붙○l밌뎐 포△E(의 노란 풍/닌을 보/녔냐요? /넝폭력으로부터 쟈유로운 대동.
를 민드는더 우리 7훈tEI도 함끼 한디는 으!7⊂l를 보○1준 노란 풍/닌과 쉰711 /닐천할 수 밌는 (모두71. 하나 되
는 미통제 좀 더 7대DI있711 홀.7171 의한 다/넛 7l7⊂l 방법)을 일려주는 포△티7I 뱌로 언/넝뿌면에낙 민든
.컷 ○l 었탑 니 댜

/넝폭력피 디통제71. 무슨 /냥관○l냐고 의아히 하/닐 분듣도 딧예7⊂l요? 하지만 한7컷 돌떠밌는 축저l 717t은
I내터 71킨민큼○l나 /넝폭력7덕인 /낭황들○l 발/냉히71 쉬운 폐잉니댜 늦은 시Zm7⊂l ○l○{7⊂l는 술지리의 넋폴
○I에낙 빈번히711 오71는 /넝폭력7덕인 옌낙돌, 술응 캉퀀히는 모습, 7뎅El에낙 밑어나는 /넝별 분c뀁○l나 여학
우듣민 7잡고 늘○{7⊂l는 호캑 행위 등은 낮/널7⊂l 않은 축7⊂ll의 ○l먼입니디. ○l직7꺄7⊂l도 /넝폭력○l 발/냉했응 폐
문제테71 하71나 싫은 니/색볼 보○l는 컷은 마太l 분위.71를 끼는 .컷인 c걍 ○1겨치71 .경우71. 많고, 특히나 축
저l 71.간은 '홈거우l야 한디'는 ○l유7f 피히지의 C겝응 막곤 합니디.

포△터 한 7망 붙○l는 .컷, 풍/닌 디는 .컷○l 디71. ○l-니리 미동7데 .71칸에 /넝폭력, 디학 니l Ld/넝 층/님7덕 문회
에 디히 디니 한 번 /냉칵을 하는 71회를 민듣고 /닢었습니디. ○l러한 활동○l 뎐지 /넝폭력을 막○l.보지는 컷
으로 국힌되7⊂l 않71를 비랫71 때문잉니댜 대학의 놀○l 문회 속에 민연히밌는 7밉뎐7덕○l고 뭔위7덕○l머 ○1
/넝응 배7⊂ll히는 분위71를 비꾸고 /넝별, 나○l, 학번 그 모든 킹7⊂ll로부터 자유로운 '7E!7엉으로 모두71. 뜰거운'
미동체 문회를 민들이 보려는 연/넝뿌연의 시도71. /내로운 미동7튼ll 문회를 만드는 출델○l 되었으면 합니다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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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생회굔. 3층에 오시민 총여학생회실을 찾울수 있어요~)


